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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단경

오승진, 5/21/24



참선과수행

육조대사혜능께서말한

참선과수행에대해알아보고,

이를토의하고자함.



무념, 무상, 무주

무념無念을세워서종宗을삼고

무상無相으로체體를삼으며

무주無住로써본本을삼느니라:

생각을일으키지말고 [무념], 

생각을객관화하지말고 [무상],

상을지어도이에집착하여잡고있지않는것 [무주]

좌선: 선정; 청정함에얽매이지않아야함

;남에게시비따지지마라.



무념으로종을삼는다, 으뜸으로한다.

[무념이란] 반야삼매다. 즉, 지혜로비추어안밖이밝게사무쳐자기본심을아는것.

육조단경 10장: 유통을부촉하다."이법은둘이없으니그마음도또한그러하며, 그도는
청정하여또한모든상이없나니, 너희들은부디삼가고요를관하거나그마음을
비우려고하지말라. 이마음은본래청정하여가히취할수있거나버릴수있는것이
아니니, 각각스스로노력하여인연따라잘지내거라.”

이말씀은육조단경내내일관됩니다. 즉, 1장에서반야심경과금강경말씀을하실때에도, 

"그러나만약아무것도생각하지아니하고생각을끊는다면이것은법박法縛이며
변견邊見이니라." 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념은반야삼매라고하셨습니다.

** '부촉'은 '咐嘱'이라고쓰며, '증일아함경'에서는 '나는이제이『증일아함』을 너에게부촉하노니잘외우고
읽어쇠퇴하지않게하라'라고했습니다.즉, 후세에유통시키고, 수지독송하며서로에게전함.



무념, 1장에서
1장, 반야심경과금강경법문중
선지식아, 지혜로비추어보면안과밖이밝게사무쳐서자기의본심을아나니
만약본심을알면이것이곧본해탈이며, 만약해탈을얻었으면곧그것이
반야삼매般若三昧며또한이것이무념無念이니라. 어찌하여무념이라할까? 만약
일체법을보더라도마음에물들고집착하지않으면이것이무념이라. 작용을
일으킨즉일체처에두루하되일체처에착하지않으며다만본심을깨끗이하여
육식六識으로하여금육문六門으로나오더라도육진六塵중에물들지아니하고
섞이지도아니하며, 오고감에자유롭고통용에걸림이없으니이것이즉시
반야삼매며자재해탈이니그이름이무념행이니라. 

그러나만약아무것도생각하지아니하고생각을끊는다면이것은법박法縛이며
변견邊見이니라.



정혜

【정혜定慧】대사께서대중에게이르셨다. “선지식이여, 나의이법문은
정혜定慧로써근본을삼느니라. 대중은미혹하여정定과혜慧가다르다고
말하지말라. 정혜는일체요둘이아니니정은혜의체體요, 혜는정의
용用이니라.혜가발현될때는정이혜에있고, 정에들어있을때는혜가정
속에있나니만약이도리를알면정혜를함께배우게되리라. 

정혜는등불과같다. 정은등, 혜는불.

정혜결사定慧結社, 보조지눌국사, 돈오점수

https://gujoron.com/xe/gangron/279209



선정과좌선

밖으로상(相)을벗어나는것이곧선(禪)이고, 안으로어지럽지않는것이곧정(定)이다.

밖으로선(禪)하고안으로정(定)하면바로선정(禪定)이다.

[육조혜능스님의좌선과선정에대해, 육조단경]“여러분, 무엇을일컬어좌선이라하는가? 

이법문(法門) 속에서장애가없어서, 밖으로모든좋고나쁜경계에서마음에생각이
일어나지않는것을일러좌(坐)라하고, 안으로자성(自性)을보아움직이지않는것을
일러선(禪)이라한다. 여러분! 무엇을일러선정이라고하는가? 밖으로상(相)에서
벗어나는것이선(禪)이고, 안으로는어지럽지않는것이정(定)이다. 밖으로상(相)에
집착하면안으로마음이어지러워지고, 밖으로상(相)을떠난다면마음이어지럽지않다. 

본성은본래깨끗하고본래안정되어있다. 다만경계를보고경계를생각하기때문에곧
어지럽게된다. 만약온갖경계를보고서도마음이어지럽지않다면, 이것이참된
정(定)이다. 여러분! 밖으로상(相)을벗어나는것이곧선(禪)이고, 안으로어지럽지않는
것이곧정(定)이다. 밖으로선(禪)하고안으로정(定)하면바로선정(禪定)이다."



견성, 자기마음을봐라

자기마음이본래청정함을알라, 자성이불성이다. 자등명

한생각깨우치면부처요, 한생각어리석으면중생이다.

수행은? 일상이수행이어야한다.

“너희들이만약일체종지一切種智를성취하고자할진대모름지기일상삼매一相三昧와일행
삼매一行三昧를통달하여야하느니라.만약일체처에서마음이상相에머물지않고, 또한저상
가운데에있으면서밉고사랑하는생각을내지않으며, 또한취하고버림도없으며, 이익이
되나이루어지나허물어지나등을생각하지아니하여편안하고한가하고평온하고고요하며, 

허공처럼비고통하고또한단박하면, 이것을일상삼매라하느니라. 만약일체처
행・주・좌・와에마음이순일純一하고직심直心이면도량道場을옮기지않고참으로
정토淨土를이루리니, 이것을일행삼매라하느니라. 만약어떤사람이위의두가지삼매를
갖추면마치땅에종자를뿌리면싹이트고자라나서과일이여무는것과같이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또한이와같으니라.



법신, 화신, 보신

5장오분향과참회법을정하다

청정법신,본래마음; 구름이걷힌하늘과같이견성한것, (방법) 자신의허물을스스로

보며남의호오를말하지않는것으로청정법신에이른다.

천백억화신,행; 변화를많이하나, (방법) 한생각을선으로돌이키면곧지혜가생긴다.

원만보신,혜; (방법 1) 지나간일은생각지말고항상뒤를생각하라, (방법 2) 자성이

일념의선을생각하면항하의모래수같이수많은악이모두없어져무상보리에이른다, 

(방법 3) 생각마다자성을보아본념을잃지않는것이보신이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육조단경공부,정토회경전대학



선불교

선불교의역사적자리매김; 대중에게잘호소됨.

부처님의마음, "선"을내세움. 정통성주장의근거.

교는부처님의말씀.

달마가 2조혜가에게불안한마음을내놓아보라라는얘기. 3조승찬 4조도신 5조홍인

6조혜능

직지인심견성성불, 손가락으로탁가리키듯이자기마음을봐라. 내마음깨달으면부처.

불립문자, 이심전심; 하지만이런법상을가지면안되겠다. 



돈오돈수,견성

신수와혜능의시:중도적인입장에서설명해서좋았음.

돈오돈수(頓悟頓修)라는말은깨닫는순간닦는것도마친다는말이고,돈오점수(頓悟漸修)

는깨닫기는하였으나더닦아서완벽하게해야할깨달음이라는말입니다.

혜능과혜명/도명:

전심은무엇이고후심은무엇인가?그러면,너의본래마음은?

악과선,그리고본래마음은?

견성;보임기간이길다,고행.



직지인심

[수행연습, 12/27/22 화]

직지인심견성성불: 화를내다가, 막먹으려다가, ...

성훈이와퀘스트가면서, checkin 알림문자가왔는지묻다가



자성불성

"머무는곳마다항상안락하다" 서방정토니극락이니마음에있다. 

"부처를이루고자할진대본성을향하여지을것이요" 본성을보아라, 경계에끄달리지

말라. 선악을구분하지도말라.자성이미혹하면곧중생이고,자성을깨치면곧불이니라.



즉심즉불

<참청기연, 법해선사>

즉심즉불(卽心卽佛)의뜻을가르쳐주십시오.

즉심즉불: 일체상을여읨을불이라고함.

혜능대사가대답했습니다.

‘전념(前念)이나지않는것이곧마음이요, 후념(後念)이멸하지않는것이곧
불(佛)이니라. 일체상(一切相)을이룸이곧마음이요, 일체상을여읨이곧불이니라.’

여기에서핵심은한생각이일어나지않는것(무념)이중요하다는것입니다. 불(佛)이니
마음이니하는말도다한생각일으켜서일어난것일뿐이라는것이지요. 후념이멸하지
않는다는것은전념이일어나지않으니까후념이멸할게없다는뜻입니다. 이생멸이
없는도리가바로불이라는거죠. 세상에온갖것을만드는것이마음이고, 마음이사라져
버리면(무념) 곧불이지, 불이따로있는게아니라는겁니다.”



법달선사와법화경

[법달선사] 법화경을 3천번읽음. 

법화경은원래인연출세因緣出世를종으로삼고있나니, 비록여러가지비유를들어
말씀하시나다시이를넘지않는다. 인연이라함은무엇인가? 경에이르기를 ‘제불세존은오직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이세상에출현하신다’하였으니일대사一大事라함은부처님의
지견知見이다. 세상사람들은밖으로미혹하여상相에집착하고안으로미혹하여공空에
집착하니, 만약능히상에서상을여의고공에서공을여의면즉시내외로미혹하지않게
되느니라. 만약이법을깨달아한생각마음이열리면이것을불지견佛知見을열었다
하느니라.불佛은깨달음(覺)이라는뜻이며네가지문으로... 경에 ‘열어보이고깨달아
들어간다(開示悟入)’ 

마음이미혹하면『법화경』이나를굴리고마음을깨달으면내가『법화경』을굴린다. 

아무리경외어도자성을밝히지못하면뜻과는오히려원수같이등을지네. 무념無念이면
생각이바르게나아가고유념有念이면생각이삿된길을이루며.



불교가르침의요지

1. 남악회양, 어떤물건이왔는고?
몇년이지난후에남악회양스님이물음을던진스승에게찾아가서대답했습니다.

‘설사한물건이라해도맞지않습니다.’

어떤사람은 10년넘게스승밑에서시봉하며기다린사람도있는데, 남악회양스님은
15년이나스승을시봉하며아무말없이기다렸습니다. 이런시기를 ‘보림(保任, 찾은본성을
잘보호하여지킨다, 보임, 보호임지)’이라고하죠. 육조혜능도단박에깨치지만 16년동안
온갖고난을겪었습니다.”

2. 요지
그전부를꿰뚫는요지를파악해야해요. 그요지는여러분각자가세상에서가장존귀한
존재라는점입니다. 나스스로아무런모자람이없고온전한존재라는것을아는것이모든
불교가르침의요지입니다.



삼신과사지, 그리고 8식

법신, 너의본래마음; 보신, 지혜; 화신, 행
사지, 네가지지혜: 거울과같은지혜, 대원경; 구분하지않다, 평등; 묘관찰지, 모든것을
있는그대로관찰하는지혜; 성소작지, 이루어지는것마다다안다.

8식; 전오식; 제육식의식, 7식무의식, 8식무의식아래, 아뢰야식, 정신작용의본체
전오식ㅡ안이비설신식, 의식, 무의식, ... 

후3식ㅡ의식, 무의식/말나식, 아뢰야식
의식: 기억하는것
8식이맑으면대원경지
7식이맑으면, 무의식이맑을때시비분별이끊어짐, 평등성지
6식이맑으면, 원리이치를안다, 제법이공한도리를안다묘관찰지?

5식이맑으면, 모든보는것마다다안다. 성소작지? 



육조단경즉문즉설,법륜스님

2. 한ㅈㅇ: 상을짓지말라는뜻, 어려운사람을어려운사람이라는상을지어야도울수있다?
-그냥사람인데, 어려운사람혹은존경할사람이라고할필요가없다. 무상.
-무상이안된다면/힘들다면, 상에집착하지말아야한다. 무주.

-무념, 무상, 무주라는금강경과육조단경의가르침.

즉, "수" 감정이일어나지말아야한다. 
잘못된행동을하면참회를해야한다.

예를들어, 법륜스님은인도에도움을줄때불쌍해서주지는않는다. 필요해서지원한다. 그냥
한다. 내맘이불쌍하게느끼지만, 그사람이불쌍한것은다른얘기이다. 그사람에게뭐가
필요한지를묻고해줘야한다. 내가좋아서주는것은아니다.
시어머니가며느리가좋아하지않는것을해주니, 받아놓고는다버린다. 



육조단경즉문즉설,법륜스님

3. 권ㅇㅇ, 전후를알면깨달을수있다? 
마음은믿을만하지않다. 그냥마음이그렇게일어난것이다. 그마음에의지할이유도없다. 
좋아하는마음이일어났다가, 또금방싫어하는마음이생긴다. 
마음을보고, 자성을깨닫는다? 왜마음을보는가? 정해진마음이라는것이없구나라는것을
알아야한다. 그것이마음을보는것이다.
전심이일어나지않으면, 후심을멸할것도없다. 마음이안정되어있다. 마음이변화무쌍한
것을알며, 내마음을본다. 

4. 사리분별없이, 다만알아차린다. 밉고곱고에의미부여. 에티켓을안지키는사람을대하는
자세, 어떻게교화?
-사람이많아지면, 규칙이필요하다. 
-교화는개선을하도록요구한다. 화를내고짜증내지말라는것이, 부처님의가르침. 내수행의
관점이다. 하지만, 교화는교화대로시켜야한다. 그냥시킨다. 이건보살행이다. 수행과
보살행을분리한다.



5. 이ㅇㅅ: 연기법이나, 양자역학에서볼때원자나생명, 사람은모두같은데, 이런관점에서볼
때생명의소중함, 인간의소중함이가지는의미? 

-생명은살려는의지를가지고있는데, 이를죽일려고하면저항한다. 죽일려고하지말라.

-사람에게차별, 고통을주지말라는것이인권존중이다. 

동물과다르게정신적인고통을잘느끼므로, 정신적인고통을주지말라. 어리석지말라, 왜
내가남에게주는고통은나에게결국돌아온다. 부처님의관점에공감한다. 더크게봐야한다.

추가 1. 서ㅅㅇ:

불편하구나라고알아차리면사라진다. 

불편함을느끼면, 집착하는것이다.

추가 2. : 

성지순례는결국마음을찾는것이다. 내마음을여행한다. 마음구경. 

육조단경즉문즉설,법륜스님



추가 3. 윤ㅅㄱ: 살생을하지말라, 동물은약육강식?

-살생을하지말라고부처님이말씀하셨음.

-낚시는생명을가지고노는것.

-전쟁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전쟁을빨리종식시켜야한다. 필요에의해서죽이는

것이아니라, 감정에의해서죽이는것은잘못되었다. 

-문명은왜먹지도않을사람을그렇게많이죽여서버리는가? 식인종추장의말.

1. 선불교는근본불교에가깝다. 2. 선불교는마음닦는것에집중하니, 선불교에사회성이

없다는문제점이있다. 깨닫는것에만치중해서막행막식하고, 계율이부족하다. 현재

한국불교의문제점.

육조단경즉문즉설,법륜스님



선불교역사

1. 자세가중요한것이아니라, 마음을보는것이더중요하다. 좌선에서.

마음을보지않으면, 말이아니라마차를채찍질하여마차가움직이길기대하는것과
같다. 앞뒤가뒤바뀐것이다.

앉아서좌선만한다고부처가된다는생각은, 벽돌을갈아서거울을만들수있다는것과
같은생각이다. 마조도일의스승, 남악회양의말씀.

2. 묵조선 <-조동종, 일본, 섬세 ~ 위파사나
. 간화선 <-임제종, 마조도일, 한국, 기백이있으나무식

3. 너는아직도그여인을업고있는가?

4. 임제종, 자신이부처라는것을믿지않으면 ...; 큰믿음, 큰분노, 큰의심



선불교의역사

5. 묵조선, 그냥묵묵히앉아서인연을떠나니환희밝아서번놔가없어져곧바로벗어났다.

6. 5가7종

https://m.blog.naver.com/im2959/20030011802

7.어느곳에서도주인이되어야한다. 수처작주



5가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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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과

9장, 대비를하여중도를얻다. 
그리고, 인과를말하다. 9장에서중도, 인과를설명하다.

아래법문과같이중도의뜻이있게끔답을하는것이선문답이였구나생각을한다. 인과도같이
살려서답을한다. 

만약어떤사람이너에게법의뜻을묻되유를물으면무로써대하고, 무를물으면유로써
대하고, …  두도가서로인하여중도의뜻이살아나게하라. 

혹어떤사람이묻기를 [무엇이어두운것이냐?] 한다면답하기를 [밝음은바로인이요, 어둠은
바로연이니밝음이없어진것이곧어둠이다] 라고하라. 이는밝음으로써어둠을나타내며
어둠으로써밝음을나타내는것이니, 오고감이서로인하여중도에뜻을이루나니다른물음에
대하여도모두다이와같이하라. 

너희들이이후에법을전할때에는마땅히이와같이서로교수하여종지를잃지않도록하라. 



중도와인과의법문, 9장

만약어떤사람이너에게법의뜻을묻되유有를물으면무無로써대하고, 무無를물으면

유有로써대하고, 범凡을물으면성으로대하며, 성聖을물으면범凡으로대하여, 두

도二道가서로인하여중도中道의뜻이살아나게하라.너희가이와같이하면한번물음에

한번대하되, 다른물음에도한결같이이와같이하면곧법리法理를잃지않으리라.

혹어떤사람이묻기를「무엇이어두운것이냐?」한다면답하기를「밝음은바로

인因이요, 어둠은바로연緣이니밝음이없어진것이곧어둠이다.」라고하라.이는

밝음으로써어둠을나타내며어둠으로써밝음을나타내는것이니, 오고감이서로인하여

중도에뜻을이루나니다른물음에대하여도모두다이와같이하라. 너희들이이후에

법을전할때에는마땅히이와같이서로교수하여종지를잃지않도록하라.”



2장, 공덕과정토를밝히다.

십악심과팔사심으로는정토가 10만8천리에있다.
십악심
십악(十惡)은,살생(殺生),도둑질(偸盜투도),사음(邪淫),거짓말(妄語망어),이간질(兩舌양설),

꾸미는말(綺語기어),악담(惡狗악구),탐심(貪탐),분노(瞋진),어리석은마음(癡치)내는것을말하고,
https://ko.m.wikipedia.org/wiki/%EC%8B%AD%EC%95%85_(%EB%B6%88%EA%B5%90)

팔사심八邪心
팔사(八邪)는,생과사가있다는생멸(生滅),영원하다는것과끊어지고없다는상단(常斷), 같다다르다고
하는일이(一異),오고간다는거래(去來)를말합니다.
https://pejklee.tistory.com/m/841

십선, 십악을하지않는것이십선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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